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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종로 한 여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여관밀집지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성구매를 시도했고,  

여관에서 거부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을 낸 사람의 행동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요구하고 억지 부리고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다른  

구매자들의  행동들과 유사합니다.  

자신을 무시한 것처럼 느꼈을까요? 무엇이 그리 화가 났나.. 성구매를 거부한 게 그리 화가 날까.. 

다들 하는데 나만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관의 화대는 1만원~2만원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중장년 여성의 다른 일자리에 비하면 

아주 높은 시급입니다.  

 

성구매가 일상인 한국남성문화와 빈곤한 중장년여성계급의 현실이 만난 현장이 여관바리입니

다.   (뒤쪽에서 계속)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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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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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이룸상담소 02-953-6279 

 

화재가 쉽게 진압되지 않은 이유로 열악한 지역상황을 꼽습니다.  좁은 골목에 밀집해 있는 협소한 

거주공간… 

대부분의 집결지 쪽방촌과 근방의 여관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요. 

 

어떤 대안도 없이 이런 공간을 재개발하겠다고 밀면 빈곤한 이들은 또 다른 협소하고 안전하지 않

은 쪽방으로 이동합니다.  꼭 방화사건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빈곤한 이

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빈부 격차 상관없이 안전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도시 개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번 사건을 이유로 낙후 지역이 대책 없이  

밀리거나 여관을 타겟으로 한 단속이 강화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성구매문화의 일상화, 여성 빈곤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졸속행정으로 실적만 올리는 방책을 대안

이라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